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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여행

명상의 장미
 (Meditative Rose c. 1958)

살바도르 달리 (Salvador Dali 1904-1982)

(캔버스에 유화. 36 x 28 cm. 개인 소장품)

초현실파 대표 화가 살바도르 달리의 작품이다. 

환상과 악몽의 세계를 주로 그렸던 그의 그림이라

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단아하고 정갈한 이미지를 

보여준다.  

뒤틀어지며 녹아내리는 화면을 선사하는 바람

에 혹평을 받기도 했지만, 사실 달리는 르네상스 

대가들에 견줄 만한 기본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 

그의 초현실적인 그림들이 섬뜩할 정도의 설득력

을 갖는 것도 그의 정교한 묘사력과 무관치 않다. 

1958년에 제작된 이 그림은 달리의 보통 작품들

과 확연히 구별된다. 흰구름이 떠있는 푸른 하늘 

한가운데 오롯이 떠 있는 붉은 장미 한 송이. 매

우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 밑에는 삭막한 

사막이 펼쳐져 있고 아주 작게 두 사람이 기도하

는 자세로 그려져 있다. 밀레의‘만종’을 연상시키

는 커플이다. 

관객은 장미를 보며 그 의미를 명상한다. 또한 장

미는 관객을 마주 보며 명상하고 있다. 장미와 관

객이 서로에게 몰입한다.  

이 그림이 나온 시대적 배경은 유럽 전체가 전쟁

과 혁명 후의 소용돌이 속에 상처와 후유증을 앓

고 있었던 때이다. 달리는 내면으로 침잠해 개인의 

심리 속에 일어나는 반란을 그리는 것만으로는 세

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다. 

과감히 자신의 초현실적 화풍을 접고 세상을 향해 

붉은 장미 한 송이를 띄웠다. 

기독교 도상학에서 장미는 성모 마리아의 사랑

을 뜻한다. 주로 흰 장미로 표현한다. 장미는 또한 

남녀의 정열적인 사랑을 의미하기도 한다. 창공에 

붉은 장미를 띄움으로써 달리는 세상을 향해 메시

지를 보내고 있다. 파괴의 역사를 중단하고 사랑의 

역사를 시작하자는 의미가 아닐까. 

또한 장미는 사랑과 평화를 위해 헌신한 모든 이

들에게 바치는 헌사이다. 그들의 피와 눈물, 열정

과 헌신이 장미 꽃잎 위에 맺혀 있는 이슬 속에 영

원히 빛나고 있다. 

《김동백》  


